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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만 바꿔도 상 ·증여세 폭탄이라니… 

25년 전 아  세운 문 왶통 체

를 운 는 상훈 씨(38)는 요즘 승계

를 앞두  골머리를  있 . 2020년 

스라는 브랜드를 내걸  과 교  

웋웛 에 뛰 들  사를 키운 게 오

히려 근이 됐 . 교  웋웛 매출이 늘

면  주 종이 문  매 에  웋

웛 으  바뀌  증 세 례 대상에

 웋외됐기 때문이 . 씨는 “ 동  

번 돈을 두 재투욡 는데 수 원의 

세금을  내  한 니 허무할 뿐”이라

 .

기 승계와 관련한 까 운 상 공

웋 요건을 개선해 라는 기 들의 

리  커  있 . 중 기 중 는 

난 19일 ‘ 호 웋부총리 청 중

기 인 간 ’에  기 승계 세웋 

완 를 요청 .  

주요 웋단체  앞 퉈 기 승계 

웋  개선 완 를 들 나온 배 에는 

중 기  진의  욡리 용  

있 . 산  세대인 창 주들은 대거 

은퇴할 기를 . 중 벤 기 연

원에 따르면 중  인기 의 CEO 

30% 이상이 60대 이상이 .

정부  난해 기 승계와 관련한 

상 공웋 및 증 세 과세 례웋 를 

일부 개선 기는 . 이전에 비해 진

일 한 내용이 만, 승계 과정에

선 전히 문웋  적  .

중 기 계  꼽는 장 큰 걸 돌

은 종 변  웋한이 . 기 승계 세웋

를 이용 기 위해 는 을 ‘10년 이

상’ 위해  한 . 런데 주 종이 표

준산 분류상 대분류를 벗 나면 

으  인정받  못해 웋 를 활용할 

수 . 9년간 웋웛 을  교왷·

비스 으  전환해 9년간 사 을 운

한 기 은 느 한 분 의 사  10년

을 우  못해 세웋 혜택이 아예 불

능 는 얘기 .

상 ·증  과정에  혜택을 본 기

은 승계 이후 5년간 기존 종을 왶 해

 한 는 사후 규정  웛항으  

꼽힌 . 이 규정은 중분류웛  바뀌면 

 된 . 예컨대 웋웛 체(대분류) 중 

금 (중분류) 관련 기 은 플라스

에 뛰 들  말라는 것이 . 최욡  숭

실대 벤 중 기 과 교수는 “4  산

혁  대에 울리  는 규정”이

라  적 .

중 기 계는 증 세 과세 례를 활

용할 때 5년으  정해진 연부연  기간

 너무 짧  호 한 . 중 기 중

에 따르면 인을 30년 이상 한 창

주  욡녀에게 600 원 규  주 을 

증 려면 112 원의 증 세  매 진

. 이를 5년 동  나눠 내려면 매년 22

4000만원을 부해  한 . 중기중

 난  625개 체를 대상으  

한 기 승계 웋 개선 설문웛사에  

‘증 세 연부연  기간이 연장돼  한

’는 변이 70.2%에 . 

김기문 중기중 장은 “증 세 과세

례 연부연  기간을 상 공웋와 동일

게 20년으  늘려  기 의 성이 

높아질 수 있 ”며 “과표 간별  10%, 

20%  웋 인 증 세율  10% 단일

세율  통일할 필요  있 ”  말 .

5 대 5 분으  공동 창 한 기 의 

상 공웋  문웋  불거  있 . 상

공웋  1  웋한되면  두 인 최대 

주주의 2세 승계  원활  못해 . 

윤병섭 웜기 장은 “정부  

난해 기 의 상 공웋, 증 세 과세

례 한 를 최대 1000 원으  대

려   논의 과정에  600 원으  

됐 ”며 “승계 원 웋 의 실효성

이 떨 는 만큼  완이 필요

”  웛 .  

 기업승계 제도 개선 목 리

 유통업 → 제조업 변경하면

 증여세 례 대상에서 제외

 연부연납 ‘5년 제한’도 짧아

“승계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”

 김해에  요  단디무라 매장

을 운 는 은  씨(사진). 씨는 

난해 말부터 올봄까  상공인 장

진흥공단의 희 리턴 키 를 통해 매

장을 리 델링 .

씨는 2020년 1월 단디무라를 열

. 새 매장을 는 기쁨  욨 , 코

나19 장기  손님을 받을 수 

. 펍과 카페를 혼 한 게에  빠르

게 배  혼  매장으  변신 .

러던 때 씨는 진공이 운

는 희 리턴 키 를 만났 . 원 예

산 1700만원과 욡부  1700만원을 

해 매장을 사 게 꾸 . 또 컨설팅 

등 원 프 램에 참 해 온라인으

 판 를 대 . 씨는 “ 상공인 

욛장에  매장에  음  팔  배

는 것  찬데 온라인으  판매할 

수 있게끔 전문 들이 와준 분에 

욡신있게 샘플을 만들  볼 수 있

”며 “  분에 현재 매장뿐 아니라 

른 곳에 나  장해 열 계 ”이

라  웛 .

코 나19 흑기를 견딘 씨는 희

리턴 키 를 재  기  삼

. 전 음밥과 콜드브루 커피 등을 

밀키  만들  온라인 판매 면  

매출이 껑충 뛰 . 코 나 대왶  

웆과 비교해 난해 매출이 세 배 까

이 늘 . 씨는 “교왷의 질이 상당

히 우수한 만큼 참 욡들이 사 계

을 체 해  움을 요청 면 진

공에  적  나 준 ”  를 세워 

.

중 벤 기 부는 위기 상

공인의 위기 과 폐  상공인 재

기 등에 올해 희 리턴 키  1464

원을 원한 . 희 리턴 키  사

은 상공인의 위기, 폐 , 재기 

등 단계에 따라 4개 프 램으  

성돼 있 . 최형창 기자 

욛 를 앞둔 수험생과 사무  종사욡

는 오랜 간 같은 욡세  상 앞에 

아 있는 까 에 허리 질환을 는 

우  많 . 전문기  우스는 기

능성 의욡 노바디체 (사진)를 출 해 

눈길을 끌  있 .

노바디체 는 인체공 적으  설

계된 3분할 좌판(방 ) 방 의 기능성 

요 의욡 . 덩이 웇    변

는 왶동 좌판을 적용해 허리뼈  일

정한 만 (  휘 )을 왶

 돕는 . 황 훈 우스 대표는 “욡

연스럽게 바른 욡세를 왶 는 웋품”

이라  22일 설 .

등받이에 요 대를 적용해 요

통을 예방 는 기존 의욡와 리 노

바디체 는 골반의 후방 전 방 에 

웆을  췄

. 후방 전

은 의욡에 

을 때 골반 아

래  앞쪽으

 돌아 는 

것을  의미한

. 후방 전

은 장 간 

좌  허리 피 감의 원인으  알려

져 있 .

의욡 뒤 좌판은 왶동 으  웋욢돼 

골반 움 욚과 중 방향에 따라  

를 웛절한 . 우스는 한양대 인

체공 연 와 공동 연 를 , 기

술 허  등 . 노바디체 는 웛

청 등 을 통해 수요기관에 품 중

이 . 황 대표는 “건 을 려한 의욡 

매  늘  있기에 노바디체 의 판

매량  증 할 것으  기대한 ”  말

.   강경주 기자 

한 중견기 연  중견기 과 

께 성장 는 프 램에 참 할 스타

을 한 . 중견련은 샘표 품 

등 9개 원사  동참 는 기  오픈

이노베이션 프 램인 ‘아이엠 챌린

’에 참 할 스타 을 오는 30일까

 공개 한  22일 밝 .

중견기 이 필요한 기술을 왶한 

스타 이 주요  대상이 . e

빌리 , 친환 , 에너 , 바이오·헬스 

분  수요 기술을 왶한 왶  스타

은 두 참 할 수 있 .  스타

에는 1 대 1 미팅 등 양한 비즈니

스 매칭 기 를 웋공한 . 최종 선정

된 체에는 울창 허브 욛주와 사

 검증 욡금 원 등 양한 혜택

을 부 한 . 울 웋진흥원은 선정

된 스타 을 대상으  울창 허

브 M플러스 욛주, 위코노미 펀드 투

욡 연계를 원  한 표준협 는 

기 당 최대 1000만원 규 의 사  

검증 욡금을 웋공한 . 최형창 기자 

쿠쿠전욡는 7L 대용량 크기의 바스켓

 에 프라이 를 출  22일 

밝 . 이번 신웋품 출  쿠쿠전욡

는 2.9L  웋품부터 7L 웋품까  

양한 에 프라이  웋품군을 췄 . 

이 웋품은 한 번에 3~4인분 요리  

능 . 공간 효율을 높인 , 세  

 24㎝ 크기  냉동 피욡 및 통삼겹

살 요리  할 수 있 .

 웛  이얼  65 부터 200 까

 1  단위  온 를 웛절할 수 있 .  

 강경주 기자 

“코로나 위기, 희망리턴패키 로 극복”

장인·수험생 ‘바른 허리’ 만드는 의자중견련 “함께 성장할 스타 업 모십니다”

“스마트기술도 ‘데이터 표준화’ 중요”

“스마 토리를 거나 원 진료

를 욢 려면 흩 진 데이터부터 통

 관리해  니 .”

언 는 별 세대별  양한 

습을 띤 . 표준 를 정 는 이왶 . 기

, 의료기관, 공공기관마   

수용  정 를 기 곤 한 . 이때 

기준 정 를 정리 는 ‘데이터 표준 ’ 

욢 은 정 의 용 를 낮 , 른 

분  관계욡 간에 효율적인 통을 

능 게 한 .

22일 만난 이휘정 인포와이즈 대표

(사진)는 내 데이터 표준  분 에  

손꼽히는 전문 . 웛 청(현 나

라장터) 비스 체계의  욢

부터 25년간 종 굵 한 욢 을 

맡아 왔 .

대표 사례는 삼성전욡

와 울아산병원이 . 삼

성전욡는 인포와이즈와 전사 기준정  

관리체계를 해 출을 줄일 수 있

. 울아산병원에선 내과 외과 신

외과 등 과별  웋 이던 의료정  

데이터를 일원 . 이런 노 우를 

바탕으  롯데바이오 스 에쓰오일 

등과의 프 워  진  있 .

이 대표는 “코 나19 이후 기 들의 

관심이 스마 토리  몰 ”며 “데

이터 표준  욢 이 앞으   중요해

질 것”으  전 . 기 의 디 털전

환이 면  인공 능(AI) 사물

인터넷(IoT) 등의 신기술을 활용 는 

우  늘 는 것이 . 는 “원 의

료 비스 장이 커 면  사의 활

동 위  넓 질 것”이라  덧붙 .

2002년 설 된 인포와이즈는 2012

년 코스 장 상장 프 웨 기

 엠 에 인수됐 . 150~200개 

사와 협 해 왔 . 올해 매출은 

20 원 수준이던 난해  크

게 늘 난 50 원 이상으

 기대된 .  오유림 기자 

안은영 단디무라 카페 사장

소진공서 매장 리모델링 원

  이휘정 인포와이즈 대표

“국내 200개 업체와 협업”

“한 번에 4인분 요리 뚝딱”

  쿠쿠, 대용량 에어프라이어

다우스 ‘노바디체어’ 출시


